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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상태불안과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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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현  숙‡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심리학과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본 연구는 상담자의 위험회피 기질이 상태불안의 매개변인을 통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과정 및 마음챙

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녀 상담사, 사회복지

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치료사 112명을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검사(TCI), 상태불안(STAI-Y)척도, 심리적 소

진 척도(MBI), 마음챙김 척도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상담자의 

위험회피 기질은 상태불안, 심리적 소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

의 위험회피 기질과 마음챙김, 상태불안과 마음챙김, 심리적 소진과 마음챙김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자의 위험회피 기질이 심리적 소진 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회피 기질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태불안은 위험회피 기질

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위험회피 기질이 상태불안을 매개

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위험회피 기질과 상태불안에 대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질적 취약성으로 보고된 높은 위험회피 기질

이 심리적 소진의 직접적 원인일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 사이에 

상태불안이 작용한다는 점을 밝힌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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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이

해,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

다(Pietrofesa, Leonard & VanHoose, 1978). 자신

들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

을 호소하는 내담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과정

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훈련과 

경험을 쌓은 상담자에게도 많은 정서적 부담

을 가져올 수 있다(주성욱, 1998). 또한, 이타

적 직업이라는 특성상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지속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일방적인 배려와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므로(최윤미, 양난미, 이

지연, 2001), 상담자는 큰 정서적 부담을 안고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일반적

으로 경험되는 심리적 긴장의 증상이 불안일 

것이다(오정희, 2007). 

불안은 개인이 불쾌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려지는 일종의 심리적인 경계

경보로서,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유용하

며, 개인을 각성시켜서 환경에 적응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한다(권석만, 2017). 한편 불안

은 인간이라면 완전히 회피할 수 없는 기본 

정서로서 내적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응에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는 데에 여러 이론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

다(Epstein, 1972). 

상담자 역시 불안은 정서적 부담 중 하나

로 완전히 회피할 수 없는 기본 정서(조문주, 

2007; Epstein, 1972)로서 상담자의 발달 과정

에서 적당한 불안과 긴장은 상담자 성장을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끄는 에너지

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가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내담자의 정서적 요구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압도되는 경우에 어떠한 방

식으로든 적응에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Epstein, 1972). 

상담자 불안수준과 상담과정 및 성과 간 

관련성에 관해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상담자 

불안 수준이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공감 수준

(Bergin, Jasper, 1969; Bergin, Solomon, 1970; 주

성욱, 1998; 심혜원, 2005) 또는 상담 기술의 

구사 능력(Hill, Corbett, 1993) 등과 부적 상관

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불안이 높은 상담자

일수록 내담자가 상담에서 표현한 정서와 관

련된 단어들을 잘 회상하지 못하였으며 상담

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수준이 낮다고도 하

였다(정세림, 2018; Milliken, Kirchner, 1971; 

Peca-Baker, Olk, 1986). 이와같이 상담자의 불

안은 상담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담

자들에게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한다.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이 상담자의 불안과 관련하여 

상담자의 소진에 주목(이형주, 2010; 조문주 

2007; 주소현, 2019)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상태불안 또는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소를 포

함한 심리적 소진을 더 경험하였고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측하는 여러 변인들 가운데 

상태불안이 심리적 소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상담자의 불안, 특

히 상태불안은 상담에서의 태도와 관계적 측

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상담자의 원

활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 요인

으로서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할 수 있다. 상태불안은 특성불안과 

함께 불안의 주요 특징으로서 특정상황을 위

협적으로 지각하여 긴장함과 걱정이 동반되는 

일시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는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인 중 하나로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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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안과 같은 정서적 경험은 기저의 

개인의 독특한 정서적 반응양식인 기질과 관

련이 있다. 기질이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성향으로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연관 조건화에 의해 자

동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개인

의 타고난 경향성과 관련된다(Cloninger, et. al, 

1994; Gillespie, Cloninger, Heath, & Martin, 

2003; Zwir et al, 2018; Cloninger, Cloninger, 

Zwir, & Keltikangas-Jaervinen, 2020). 

Cloninger(1987)는 인간의 행동조절체계에 해

당하는 행동 활성화 체계, 행동 억제 체계, 행

동 유지 체계에 기초하여 기질을 자극추구

(NoveltySeek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

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및 인내력

(Persistence)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민

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그 중 위험회피

(harm avoidance)기질은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외부 자극에 의해 행동이 수동적으로 억제되

는 선천적 경향성을 뜻한다. 위험회피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큰 사

람들로서 조심성이 크고 근심, 걱정이 많으며 

실패를 미리 예감하고 불안해 하며 따라서 실

수하지 않기 위해 과정에 매달리는 지나친 완

벽주의적으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고 쉽게 지

치는 성향으로 설명된다. 낯선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며 낯선 상황, 불확실

한 상황 혹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

려움이 크고 쉽게 수동적으로 위축되는 경향

성이 큰 사람들로도 기술된다(Cloninger et. al., 

1994; Cloninger & Svrakic, 2000). 따라서 이러

한 위험회피 특성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살

펴볼 때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 

및 심리적 소진에 대한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

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위험회피 기질이 불안과의 관련성

을 확인하고자 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가 불안과 두려움을 특징

으로 하는 군집C의 성격장애와 높은 상관(유

성진, 권석만, 2009; Cloninger, 1987)이 있다는 

것과 불안장애의 여러 하위 장애 진단군(범불

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으로 분류된 집단

들 모두 통제집단에 비하여 위험회피가 높

다는 연구결과(황수영, 2011; Ball, Smolin, 

Shekhar, 2002)가 보고되었다. 한편, 기질과 심

리적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유성진, 권석

만, 2009)에서는 높은 위험회피 기질이 긍정정

서인 주관적 안녕감 및 주관적 행복감과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부정 정서와는 높은 정

적 상관을 갖는다는 결과도 있었다. 우울과 

불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 두 부정 정서는 

위험회피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 특히 위험회

피는 인내력과 함께 상태불안을, 반면 자극추

구는 인내력과 함께 특성불안을 유의하게 예

측한다는 결과도 있었다(이숙희, 황순택, 

2009). 이렇듯 다수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위

험회피는 불안과 관련된 기질적 특성인 것으

로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특성을 살펴볼 때 위험회피가 심리적 소진과 

관련있을 것으로 충분히 가정되고 남음이 있

지만 아직 이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또한 지금까지 상담자의 불안 및 이와 관

련된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성격 5요인(Big Five)을 이용한 성격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한선

아, 2013; 김미경, 2016; 박상희, 2020). 그런데 

요인분석 연구에 의해 구성된 성격 5요인 검

사의 성격특성은 관찰된 행동을 요약해 주는 

것이어서 이들 차원의 유전적 및 발달적 유래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150 -

나 기저의 원인적 구조에 대해선 잘 알려주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적이고 타고난 것으로 특성으로서 불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위험

회피 기질이 상담자의 불안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불안은 다른 부정정서와 마찬가지로 고통

을 유발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다

루기 위해 불안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억제

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인지행

동치료에서도 생각과 감정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통해 불안을 조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억제나 통제의 방법이 오히려 불안을 증가시

켜며 생각과 감정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불안

에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실험심리학적 

연구결과는 크게 지지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Hayes, 2006; Hayes, 2016). 이에 불안과 관련

된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기 보다는 불안을 낮

추는데 효과적인 수용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대두되었다. 수용은 사건의 빈도나 형태를 변

화시키려 시도하지 않은 채 심리적 고통을 유

발시키는 사적 사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Hayes, 2006). 특히, 수용의 

과정에 불교의 명상에서 유래한 마음챙김

(mindfulness)은 매우 중요한 치료적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마음챙김의 심리적 기

제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이선영, 2010). 자기이해를 돕고 

안녕감의 촉진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음

챙김은 불교 명상의 핵심 가르침으로 팔리어 

‘sati’를 번역한 것이다(김정호, 2004). 영어권에

서는 mindfulness로 번역되었으며 국내에서 김

정호(2004)는 sati를 가장 적절히 번역된, 친숙

하면서도 주의유지와 주의집중의 의미를 포

함하고 있는 마음챙김을 추천하였다(김정호, 

2004). 마음챙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닌, 의식

적으로 순간순간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본유적인 의식의 상태(Brown & Ryan, 2003)로

서 현재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판단

이나 여과없이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로 인간

의 보편적인 능력이다(정혜윤, 2019). 

Kabat-Zinn(1990)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와 

생각을 마음챙김을 통해 더 잘 알게 되므로 

자동반응을 하지 않고 숙고반응을 할 수 있으

므로 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신체

적, 심리적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

다고 하였다. 또한, 마음챙김 훈련으로 고통을 

평소와는 다르게 경험하며 자신의 이차적인 

사고들이 만들어 내는 자신을 더 괴롭게 하는 

부정적 사고에서 자유롭게 되어 고통이 경감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였다(김정호, 2004). 

특히 불안과 관련하여 마음챙김은 상태불안이 

일어날 때, 불안에 주의를 기울이며 불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게 하고 판단하기, 불안에 

맞서 싸우기를 멈추게 함으로 치료에 진전을 

이루게 한다(이유리, 2014)고 하였으며, 불안과 

상반된 긍정 정서 측면에서는 마음챙김이 자

동적사고, 습관, 불건강한 행동패턴에서 자유

롭게 한다고 하며 웰빙 증진과 관련된 정보적

이고 자기지원적인 행동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험을 더 명료하고 생

생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웰빙과 

행복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마음챙김이 불안을 완화한다는 선행연구를 

더 살펴보면, 이선영과 안창일(2012)의 연구에

서 과정변인인 마음챙김은 상태-특성 불안을 

낮추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곧 마음챙김

이 불안경험에 대해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회피하지 않게 하고 정서적 경험을 수용하도

록 함으로써 불안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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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Ainsworth등(2015)의 연구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인 약 10분 동안 마음챙김 기반 처

치와 오디오로 마음챙김 명상을 실시한 결과 

불안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메타분석 및 다양한 형태의 마음챙김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명상 프로그램(조희현, 2018) 

또는 마음챙김 처치(전성은, 강영신, 2022)가 

상태불안의 감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마음챙김은 불안을 

다루는데 효과적인 보호요인인 것을 알 수 있

다. 

관련하여, 개인이 지닌 보호요인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 소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보

고도 있다(Cohen & Wills, 1985). 이에 상담자

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전문가로서의 생

명력을 잃지 않으려면 상담자를 일으켜 세우

는 보호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윤성

휘, 2016; Skovholt,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 요인을 살펴보는 동시,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완화시켜 줄 보호요인에 주목

하였다.

마음챙김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면서 

다른 한편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중요 보호요인이라고 제안되었다(이미영, 2021; 

Krasner 외, 2009). 관련하여 비판단적 수용과 

집중행동 같은 마음챙김 기술을 사용하는 상

담자들은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윤성휘, 

2016; 표정자, 최승원, 2014)한다고 보고 되었

으며, 전경숙(2019)과 같은 연구는 상담자의 

소진과정을 4단계로 나눌 때 각 단계별로 마

음챙김 치료기제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상담자 소진의 예방, 관

리, 자질 향상에 마음챙김이 필요함을 강조하

기도 하였다(전경숙, 2019). 따라서 다양한 마

음챙김 기반 프로그램(예: 수용전념치료)들이 

상담자들의 스트레스 감소 및 소진방지 (Hayes 

외, 2004) 또는 상담자의 수용력과 안정감의 

증가(이은상, 2018; Aggs와 Bambling, 2010), 

아울러 환자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전경숙, 

2021; Grepmair 외, 2007)을 위해 활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McCollum과 Gehart (2010)는 

마음챙김 훈련에 참가한 상담 초심자들이 상

담 중에 머무르기와 개입하기에 균형을 찾아

갔으며 내담자에 대한 수용과 공감이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이은상, 2018). 박남수(2012)

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에 비해 소진의 수준이 낮았으며, 프로그램 

후에는 마음챙김을 시행한 집단에서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감소와 더불어 소진은 더욱 낮아

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선

행연구를 통해 마음챙김은 상담자의 불안을 

낮출 뿐 아니라 상담자의 소진을 극복하는 변

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곧, 마음챙김은 개인

적 평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상담

자가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업무환경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거나 철수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관찰자적인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상담자 소진으로부터 상담자를 지켜줄 수 있

는 유의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윤

아랑, 정남운, 2011).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상담

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가정해 볼 때 심리적 고충이 심한 직

무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담자는 위험회피의 기질적 취약성이 

클수록 불안이 증가하고 이것이 심리적 소진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마음챙김은 상담자에게 정서를 자각하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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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트레스를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담자의 불안을 낮추고 심리적 소진을 완화

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위험요인으로서 상담자의 상태불안의 매개효

과와 보호요인으로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상담자의 심리

적 소진을 낮추어 내담자에게 적절하고 효과

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남녀 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

사, 심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총 200부를 배포하여 도합 

116부를 수거하였고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총 11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여자 99명(88.4%), 남자 13

명(11.6%)으로 여자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

다. 연령은 ‘30세 이상 39세 이하’ 34명(30.4%)

과 ‘40세 이상 49세 이하’ 35명(31.3%)이 전체 

연령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학력

은 석사 졸업’ 68명(60.7%)이 가장 많은 분포

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학 졸업’ 26명

(23.2%)의 분포를 보였다. 상담 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 42명(37.5%)과 ‘5년 이상 10년 

미만’ 36명(32.1%)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

다. 최근 1년 동안 수퍼비전 받은 횟수는 ‘1-5

회’ 50명(44.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

며 ‘없다’ 41명(36.6%)으로 그 다음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개인상담(교육분석) 유무는 ‘있

다’ 80명(71.4%)으로 월등히 많은 분포를 보였

다. 근무기관은 ‘공공상담기관’ 49명(43.8%), 

‘학교상담실’ 25명(22.3%)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의 기질척도

이 검사는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이

론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서로 다른 뇌신경망 및 심리적 

속성과 관련된 인성특질에 대해 종합적인 설

명을 하는 검사로써, 기질차원을 측정하는 4

개의 척도와 성격차원을 측정하는 3개의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Cloninger et al., 2004; Zwir 

et. al, 2018; 2020). 본 연구에서는 민병배, 오

현숙, 이주영(2007a)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대학생 이상 성인의 평가에 적용하는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 중에서 기질척도만을 사용하

였다. 기질척도는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 참여자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그렇지 않다’의 0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사이에 직접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척도별 

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높거나 낮을수록 기

질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민병배, 오현

숙, 이주영, 2007).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상태불안(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Y) 

본 연구에서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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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elberger(1983)가 제작하고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1996)가 번안하고 표준화한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STAI-Y)에서 상태불안 검사만을 

사용하였다(정세림, 2018). 이 척도는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느끼는지를 묻는 상태불안 2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세림, 2018). 연구 참

여자의 상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

다’의 4점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

다(정세림, 2018). 척도 개발 당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심리적 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상담자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와 

Jackson(1981/1986)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최혜윤(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박상희, 2020). Maslach의 소진 척

도는 총 22문항이며, 하위척도로 정서적 소모,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로 구성되어 있

다(한선아, 2013). 정서적 소모는 상담자가 정

서적인 자원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손실되어 

느끼는 것을 나타내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박상희, 2020). 비인간화는 일에 대한 

이상이 감소되고 내담자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나타내며,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상희, 2020). 개

인적 성취감 감소는 유능감과 성취감에 관련

된 것으로 일에서 더 이상 의미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상담자들이 경험

하는 소진의 정도를 ‘전혀 없음’ 0점부터 ‘매

일’ 6점으로 응답하는 7점 Likert 척도이다. 점

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혜윤(200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

도 Cronbach's α는 .84이다(최혜윤, 2002). 본 연

구에서 정서적 소모 내적합치도는 .85이고 비

인간화는 .78이며,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89

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마음챙김 척도

마음챙김 척도는 박성현(2006)이 위빠싸나 

명상 이론을 토대로 제작한 척도로, 내·외적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자각과 집중, 마음의 

현상에 휩싸이지 않는 탈중심적 주의, 비판단

적 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 등 4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은 전체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5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이 척도는 모든 문항이 

역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채점 후 점수

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음챙김의 정도가 강하

다고 평가된다. 박성현(200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였다. 본 연구에서 

탈중심적 주의의 내적 합치도는 .89이며, 비판

단적 수용은 .89이고, 현재자각은 .82이며, 주

의집중은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8.0과 SPSS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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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위험회피

2. 상태불안  .677**

3. 심리적 소진  .470**  .580**

4. 마음챙김  -.525**  -.453**  -.517**

왜도  .56  .96  .64 -1.75

첨도  .42 1.72  .30 4.27

평균 9.18 2.05 1.71 4.18

표준편차 3.30  .51 0.78  .64

주. **p<.01 

표 1. 측정변수들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p

위험회피
상수 .695 .195 　 3.567 .001

심리적 소진 .111 
.020 .470   5.578*** 

.000

F = 31.113(p<.001), R²=.220, D-W = 1.900

주. ***p<.001

표 2. 위험회피 기질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N=112)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

하였다. 둘째,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SPSS 28.0을 이용한 기술 통계분석을 통

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위험

회피 기질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해 단순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과 Kenny(1986)가 설명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Hayes(2013)가 개발하

고 배포한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 모

델 4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유의도를 살펴보았

다. 다섯째, 위험회피 기질이 상태불안을 통해 

심리적 소진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 마음챙김

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 모델 58을 활용하

였다. 

결  과

기초 자료 분석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가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주요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 첨도가 절대값 2와 7을 넘지 않았기 때

문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Kline, 2011).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한 기초 자료로서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위험회피 기질은 상태불안

(r=.677, p<.01) 및 심리적 소진(r=.47,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마음챙김

(r=-.525,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다. 상태불안은 심리적 소진(r=.58,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마음챙김

(r=-.453,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

다. 심리적 소진은 마음챙김(r=-.517, p<.01)과

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위험회피 기질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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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F
R²

(adjR²)

위험회피 상태불안
.10 .01 

.67
  9.65***

93.16
.45

(.45)

위험회피 심리적 소진
.11 

.02 .47   5.57*** 31.11
.22

(.21)

위험회피
심리적 소진

.03 .02 .14 1.34 
29.00

.34

(.33)상태불안 .74 .16 
.48

  4.60
*** 

주. ***p<.001

표 3.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경로 효과계수 Boot S.E
신뢰구간

LLCI ULCI

위험회피 → 상태불안 → 심리적 소진 .0777 .0195 .0413 .1179

주. L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표 4.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1.113, 

p<.001), 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약 22%로 

나타났다(R²=.22).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

은 1.900으로 2에 근사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

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위험회피 

기질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7, p<.001). 즉, 위

험회피 기질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소진이 높

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상

태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위험회피 기질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설명한 방법

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

를 표 3에 제시하였다. SPS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본 매개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각 경로들의 유의성을 분석

한 결과 먼저 위험회피 기질(β=.67, p<.001)은 

상태불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

록 상태불안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한 위험회피 기질(β=.47, p<.001)은 심리적 소

진에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면서 매개모형의 기본 가정(Baron과 

Kenny, 1986)을 충족시켰다. 상태불안 또한 

심리적 소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β=.4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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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상태불안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위험회피 
 .09 .01   7***

 .063 .113

마음챙김
-.19

.08 -2.29* -.349 -.025

위험회피×마음챙김 -.02 .02 -.96 -.071 .025

주. *p<.05, ***p<.001

표 5. 위험회피 기질과 상태불안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한편 위험회피기질이 심리적 소진으로 가

는 경로에 상태불안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

을 때 위험회피 기질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감

소(β=.47
***

->β=.14 ns.)하여 그 영향력은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태불안이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을 유의하게 완

전 매개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모델에 포함된 회귀모형의 유의성과 설명

력을 분석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위험회피 기

질이 매개변인인 상태불안으로 가는 회귀모형

(F=93.16, p<.001)과 이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

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소진으로 가는 회귀모

형(F=29.00, p<.001) 또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으로 가는 회귀모형

은 45.9%(수정된 R제곱은 45.4%),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으로 가는 회귀모형은 

34.7%(수정된 R제곱은 33.5%)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752로 2의 근

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

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위험회피기질이 상태불안을 매개하여 심리적 

소진으로 가는 간접효과의 경우도 신뢰구간의 

하한한계(Lower Limit: LLCI)와 상한한계(Upper 

Limit: ULCI)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위험회피 기질과 상태불안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위험회피 기질이 상태불안을 통해 심리적 

소진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 마음챙김의 조절

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값을 기준

으로 마음챙김 고 / 저 집단으로 나누고 SPSS

의 Process Macro Model 58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우선 위험회피 기질과 상태불안의 관계

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는 표 5에 제시하였

다. 분석결과 위험회피 기질은 상태불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B=.09, 

p<.001), 마음챙김은 상태불안에 부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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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심리적 소진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상태불안
.71 .02   4.29***

 .386 1.049

마음챙김
-.31

.13 -2.23
* -.588 -.035

상태불안×마음챙김 .12 .27 .44 -.409 .642

주. *p<.05, ***p<.001

표 6. 상태불안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경로 효과계수 Boot S.E
신뢰구간

LLCI ULCI

위험회피 → 상태불안 → 심리적 소진 -.006 .029 -.050 .054

주. L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표 7.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그림 2. 마음챙김과 상태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 

위험회피 기질이 마음챙김에 의해 조절된 상태불안

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의한 영향(B=-.19,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위험회피 기질과 마음챙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상태불안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조절효과 

상태불안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조절효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태불안은 심리적 소진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B=.71, p<.001), 마음챙김은 심

리적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31,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

태불안과 마음챙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불안과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위험회피 기질이 마음챙김에 의해 조절된 

상태불안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상태불안과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모

형이 적합한지 그 유의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위험회피 기질이 상태

불안을 매개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간접

효과에 대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마음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158 -

챙김은 위험회피 기질이 상태불안을 매개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의 위험회피 기질

이 마음챙김에 의해 조절된 상태불안을 매개

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

에 있다. 이를 위해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남녀 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검증의 자료가 되는 

상담자의 위험회피 기질, 상태불안, 심리적 소

진의 변인들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험회피 기질은 상태불안 및 심리적 

소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마음챙

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상태불안

은 심리적 소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

며, 마음챙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심리적 소진은 마음챙김과는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나타냈다. 이 연구결과는 본 상담자 연

구집단에서 위험회피 성향이 높다는 것은 현

재 높은 불안수준 및 높은 심리적 소진 상태

와 관련이 있으며 반면 낮은 마음챙김의 수준

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설의 기초가 된 선행연구들, 

즉 위험회피 성향과 불안의 관계(유성진, 권석

만, 2009; Cloninger, 1987), 위험회피와 불안 및 

심리적 소진의 경향성(Cloninger et. al., 1994; 

Cloninger & Svrakic, 2000), 불안과 심리적 소진

의 관계(이형주, 2010; 조문주 2007; 주소현, 

2019) 그리고 마음챙김과 불안 감소의 관계(이

선영, 2010), 마찬가지로 마음챙김과 낮은 심

리적 소진의 관계(박남수, 2012; 윤이랑, 정남

운, 2011)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담자의 위험회피 기질이 심리적 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회피 기질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위험회피 기질 성향이 높은 본 연구

집단의 상담자들은 심리적 소진도 많이 경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모델이 설명하는 위험회피 

기질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인성모델에서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쉽게 실패를 예감하고 불안해

하며 사소한 것에서도 실수하지 않으려 하는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고 쉽

게 지치는 경향성이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심

리적 소진에의 경향성을 함축적으로 설명했다

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경험적으

로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곧, 위험회피 기질

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

인했다는 것도 본 연구결과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일 것이다.

셋째, 상담자의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

진과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 상태불안은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상태불안을 통

해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이 연구결과의 의미는 앞선 

두 번째 연구결과와 연결하여 해석할 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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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결

과에서는 위험회피 기질이 심리적 소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 사이에 상태

불안을 투입했을 때는 위험회피 기질이 심리

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 연구결과는 가시적으로 위

험회피 기질이 심리적 소진과 관련이 있고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실제로는 위험회피와 심리적 소진 사이에 상

태불안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의미한

다. 다른 말로 기술하면 위험회피 기질은 그 

특성상 개인의 타고난 성향으로서의 특성불안

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바로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곧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들의 심리적 소진은 다수의 선행연구결과

(유성진, 2010; 주소현, 2019)가 보고한 것처럼,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상태불안

과 관련이 되며, 상태불안이 낮아진다면 심리

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

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

을 막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상태불안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

안하여, 위험회피 기질이 상태불안을 매개하

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경로에서 마음챙김

이 상태불안을 낮추고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

킬 수 있는지 검증한 결과 그 조절효과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회피 

기질이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상

태불안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마음

챙김이 유의한 수준에서 조절하지 못하는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능한 이유를 분석해 

보았을 때, 마음챙김은 위험회피 기질의 정도

와 관계없이 상태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상태불안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심리

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마음챙

김은 불안과 관련하여 상태불안이 일어날 때, 

불안에 주의를 기울이며 불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게 하고 판단하기, 불안에 맞서 싸우기

를 멈추게 함으로 치료에 진전을 이루게 한다

(이유리, 2014). 또한, 불안과 상반된 긍정 정

서 측면에서는 마음챙김이 자동적사고, 습관, 

불건강한 행동 패턴에서 자유롭게 하여 웰빙 

증진과 관련된 정보적이고 자기지원적인 행동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개인이 자

신의 정서와 생각을 마음챙김을 통해 더 잘 

알게 되므로 자동반응을 하지 않고 숙고반응

을 할 수 있으므로 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

로워지고 신체적, 심리적 질병이 치유되는 경

험을 하게 된다(Kabat-Zinn, 1990). 다시말해, 

마음챙김은 매개변인인 상태불안 및 종속변인

인 심리적 소진에 독립변인으로서는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마음챙김은 상태불안

을 낮추고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가 있었다. 그러나 이 세 변인들 간에는 원래 

비교적 유의한 상관이 있어서 마음챙김이 위

험회피 및 상태불안과 상호작용했을 경우에는 

이 상호작용항은 위험회피와 상태불안의 영향

력을 조절하기에는 충분한 크기가 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집단에서 상

담자들의 마음챙김은 정규분포의 기준을 충족

하기는 하였지만 경향적으로 전체 평균이 높

고 따라서 왜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1.75), 아울러 첨도가 높았다(4.27). 이에 연구

대상인 상담자들의 마음챙김의 개인차가 비교

적 고루 구분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N=112)가 비교적 작았다는 가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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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마음챙김과 상태

불안 및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는 유의하게 서

로 부적으로 작용하는 관계(부적 상관)임을 

고려할 때 마음챙김이 위험회피 기질이 상태

불안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본 연구에서

는 기각되었지만 조절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

다. 이에 대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고, 

아울러 다양한 특성 및 조건을 가진 상담자들

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가 

되지 못해서 추후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

하지만 상담자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 상태불

안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챙김 방법으로는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스트레스 감소

(Korean version of the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K-MBSR)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

다. 이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각 회기별로 

강의와 마음챙김 명상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인지치료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 

Segal, Williams, & Teasdale, 2002)가 있다. MBSR

과 MBCT 모두 상태불안 낮추는데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조용래, 노상선, 조기현, 홍세

희, 2014).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질적 취약성으로 보고된 높은 위험회

피 기질이 행동상 관찰되는 바와 같이 심리적 

소진의 직접적 원인일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진 사

이에 상태불안이 작용한다는 점을 밝힌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가 일반

화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의 위험회피 기질과 심리적 소

진의 관계에 대한 드문 연구라는 점도 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일 것이다. 즉,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격

의 유전형을 간과하고 요인분석을 통해서 성

격의 표현형만으로 구성된 5요인 성격 특질

(Big Five)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상황

에서 상담자의 유전적인, 타고난 개인적 특성

인 기질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를 검증했다

는 점이 참신하고 드문 연구라 할 수 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 구분된 기질을 가지고 조

사한 연구의 장점은 위험회피 기질과 같은 선

천적 경향성은 개인의 심리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遠因)으로 작동하면서 생애를 통

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바 조기 위험성을 발

견할 수 있으며, 기질의 이해와 수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무작위 표집을 하

였음에도 연구대상의 성비가 크게 나타나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상

담자의 위험회피 기질과 상태불안 및 심리적 

소진 간의 유기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른 변인들, 즉 마음챙김 외에도, 상담경

력, 수퍼비전 및 개인분석 경험 등을 고려한 

연구설계를 한다면 상담자의 위험회피 기질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보

다 풍부한 설명력을 얻게 될 것이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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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he process of the counselor's harm avoidance on psychological burnout through a mediating 

variable of state anxiety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An off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12 counselors, social workers, youth instructors, psychotherapist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ate anxiety and psychological burnout harm avoidance disposition 

of counselor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unselor's harm 

avoidance disposition and mindfulness, state anxiety and mindfulness, psychological burnout and 

mindfulness. Second, harm avoidance disposition of the counselo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burnout.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tate anxiety complete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harm avoidance disposition and psychological burnou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state 

anxiet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arm avoidance disposition and psychological burnout, and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controlling it was not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state anxiety between harm avoidance and psychological burnout. 

Key words : harm avoidance temperament, psychological burnout, state-trait anxiety, mind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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